
필리피서 (성서 36주간) 
 

필리피서와 필레몬서는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교회와 콜로새 공동체의 필레몬에게 각각 보

낸 서간으로, 에페소서 및 콜로새서와 함께 옥중서간이라고도 부른다. 옥중서간이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필리피서 

  

필리피와 바오로 

  

1. 필리피의 위치 : 필리피는 에게해 건너편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

시였다.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바오로 사도 당시에는 제국의 수도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 중심지이자 무역 중심지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

지 필립 왕이 기원전 360년쯤에 건설한 도시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고 불렀

다. 로마제국이 마케도니아를 점령한 후 기원 전 31 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퇴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고 한다. 

  

2. 필리피와 바오로 : 바오로가 필리피에 처음 간 것은 2차 선교여행(50~52 년쯤) 때였

다. 사도행전에 따르면(16,6-40), 바오로는 환시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유럽 대륙에 첫발을 내디딘다. 네아폴리스를 거쳐 필리피에 도착한 

바오로는 자색옷감장수 리디아라는 부인을 만나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부인의 

간청으로 그 집에 잠시 머물러 필리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리디아 집은 말하

자면 필리피 교회의 요람이 된 셈이다. 그러나 필리피 사람들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

는 등 고통을 당한 바오로는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난다. 

  

집필 배경과 시기, 장소 

  

3. 필리피의 집필 배경 :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한마

디로 필리피 신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후의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필리피 신자들은 바오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에파프로디토스를 보내 바

오로를 시중들게 하고 선물도 딸려 보냈다. 바오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 선물은 "향

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필리 4,18)이었다. 그런데 에파

프로디토스는 바오로의 시중을 들다가 그만 병이 나 죽을 뻔했다. 다행이 회복했지

만 필리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본 바오로는 그를 필리피로 돌려 보내는 길에 

필리피 신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이다. 

사실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다른 공동체들에게서는 물

질적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필리피 신자들에게서는 물질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2

코린 11,9 ; 필리 4,15-16)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필리피 신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오로의 마음이 서간 곳곳에서 묻어나 있다.  

  

4. 집필 장소 : 바오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곳은 어디일까? 아직도 설이 분분하다만 많

은 학자들은 에페소를 꼽고 있다.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큰 시련과 환난을 겪었는데

(1 고린 15,32 ; 2 코린 1,8-10 ; 11,23)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머무른 것으로 보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5. 집필 시기 : 집필 시기는 코린토 2서를 썼을 때와 비슷한 시기 또는 그 직후인 

55~56 년쯤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6. 구조  

 

 1,1-26 : 인사와 신상 설명 

 1,27-2,18 : 신도들에 대한 권고 

 2,19-30 : 파견 및 여행 계획 

 3,1-4,1 : 이단 경고 

 4,2-23 : 당부와 마침 인사 

  

7. 주요 내용과 특징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필리 1,4-5) =>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교회

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서간은 바오로 사도가 성찰

한 내용과 묵상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바오로 사도의 굳건한 신앙 (1,20) => 살더라도 죽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죽는 것도 바오로 사도에게는 이득이 된다라고 고백한다(1,21)=>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가 언제이든 상관이 없다. 죽음 이후 그리스

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겸손(2,6-8) => 예수님의 사목방법론은 숨소리조차 나지 않게 겸손되이 

사목을 하셨다. 마치 밤새 소복히 내린 눈처럼 소리없이 사목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이 몰려 왔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론은 작은 일 하나 하면서도 앞서기를 좋아한다. 

 그리스도의 찬가 설명 : 복음서 전체를 담고 있으며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 

낮춤은 그리스도가 주체이지만 높임의 주체는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사필

귀정(모든 일을 반드시 정한대로 가고 있다)을 끝까지 기다렸다. 무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리셨다. 그래서 하느님이 개입하셨고 섭리할 수 있었다. => 하느님

의 사필귀정 : 눈앞의 현실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강

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회퍼는 그리

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배워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